
“아따~ 서울을 뭣 하러 올라가?” 광주첨단물류센터 청년 직원 3
인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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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일, 종종 일어납니다. 특히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그런 경향이 짙지요.
하지만 쿠팡 광주첨단물류센터에는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며, 고향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세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. 광
주첨단물류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을 연 곳으로, 어느덧 호남권 로켓배송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지역 사회에
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신규 고용으로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고요. 이곳에서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청년
3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.

쿠팡 광주첨단물류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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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광주첨단물류센터 마현빈 님
“저는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쭉 살았습니다. 고향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죠.

쿠팡에서 일해보니 체계적이고, 워라밸도 좋고, 일도 재밌더라고요. 연차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고, 근무시간도 잘 지켜지고. ‘아,
이렇게 가까운 곳에 좋은 일자리가 있었구나 (생각했죠).

쿠팡에서 오래 일하면서 돈도 많이 모으고, 집도 사고, 여자친구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도 생겼어요.” – CFS 마현빈 님

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광주첨단물류센터 배희재 님
“일자리가 없으니 결국 서울로 올라갔어요. 그런데 월세며, 생활비며, 돈은 안 모이고�



어느 날, 쿠팡 광주첨단풀필먼트센터에서 대규모 채용 소식을 들었어요. 바로 서울 생활을 접고 광주로 내려왔죠.

서울보다 돈도 더 잘 모이고 삶도 훨씬 여유로워졌죠. 제 고향에서, 그리고 쿠팡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일하고 싶어요.” – CFS 배
희재 님

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광주첨단물류센터 최진선 님
“시험 준비를 오래 했거든요. 자신감이 점점 떨어졌어요. 내가 과연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?

처음엔 (쿠팡 풀필먼트센터 일을) 단기직으로 시작했는데,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일이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사람들
이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.

제 자신감을 되찾아준 쿠팡! 여기서 승진도 하고 커리어를 더 키워 갈 거예요.” – CFS 최진선 님



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곳,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히는 곳, 매일 더 성장할 수 있는 곳. 모두 쿠팡이 지향하는 모습입니다.
고향을 지키며 밝은 미래를 꿈꾸는 지역 청년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, 쿠팡은 늘 이들을 응원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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